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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성, 전주 탄소섬유 육성에 참여
전주시에 기술원 설립 … 2010년 양산화 성공 1만톤 공급 계획

효성이 전주시와 공동으로 탄소섬유 양산화 기술을 개발키로 합의하고 <기계탄소기술원> 열어 1월8일 개원

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.

효성은 2010년까지 전주시와 공동으로 탄소섬유 양산화 기술을 개발해 국내 생산량의 50%가량인 1만여톤을

공급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된다.

기계산업리서치센터의 새로운 이름인 탄소기술원은 탄소섬유의 시험 및 생산 장비를 갖췄으며 <꿈의 소재>

로 불리는 탄소섬유 소재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생산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게 된다.

기술원 인근에는 200여개의 기업이 들어설 탄소산업 전용공단과 탄소나노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글로

벌 CNT(탄소나노) 플라자, 연간 1만명의 현장 기술자를 육성하는 신기술연구센터 등이 연차적으로 건립돼 탄

소 밸리를 형성하게 된다.

전주시는 부가가치가 높은 탄소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2008년에 리서치센터의 명칭을 탄소기술

원으로 바꾸었으며 연구 분야도 기존의 메카트로닉스, 초정밀가공, 부품소재에서 탄소를 중심으로 한 첨단부품

소재로 조정했다.

송하진 전주시장은 환영사에서 “기술원은 특화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탄소 밸리의 거점 역할을 하

게 될 것”이라며 “적극적인 지원으로 전주를 탄소의 메카로 성장시키는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다"고 말했다.

한편, 이날 개원식에는 설용건 한국탄소학회장, 성창모 효성기술원 원장, 한영명 국방과학연구소 민군센터장

등 주요 인사와 시민 500여명이 참석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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